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패턴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진단에 관한 비교연구  1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패턴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진단에 관한 비교연구

김희재†
　

요    약

유비쿼터스의 기능이 결합된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은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비교분석하고자 

지역 인근 대학교의 일부 대학생들에게 한국형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K-척도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S-척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패턴을 취득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K-척도와 S-척도로는 별견되지 

않는 숨겨진 인터넷 중독자와 스마트폰 중독자를 찾아서 K-척도와 S-척도의 진단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K-척도 및 S-척도와 달리 대학생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주활동과 예상 및 실제 

사용시간을 계산하여 구한 내성정도를 이용하여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숨겨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자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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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net addiction cause a serious negative social problem due to the 

spread of the new media which is combined with the ubiquitous function. To evaluate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nearby areas, K-scale of 

internet addiction self-diagnosis scale and S-scale of smartphone addiction self-diagnosis scale for 

Korean adults were appli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survey questions, which get the basic 

internet patterns and access the web site, and to find the hidden addicts that is not found by 

general K-scale and S-scale using computers and smartphones. The result shows that a method of 

addiction diagnosis using the tolerance degree which is calculated by smart phone's internet main 

activities and using time(anticipated and real time) apart from K-scale and S-scale. So hidden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s could be found through the SPSS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Keywords : Internet use patterns, Internet addiction diagnosis,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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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연령 확대 

및 유비쿼터스로 인해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시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이

다. 스마트폰이란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음성통신이라는 기

본적인 기능과 개인정보관리 및 PC연동으로 다양

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복합형 무선통신기기를 의미한다[1].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정보

검색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중독은 정보화

시대의 발전이 만들어낸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

히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터넷 중

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

비쿼터스 기술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들의 출현으로 뉴미

디어 중독과 SNS 역기능은 인터넷 중독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25%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

의 고위험군은 거의 절반가량(43.8%)이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교 

대학생 170명에게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과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반적

인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진단 방법은 잠재

된 혹은 숨겨진 중독자, 거짓 응답한 설문응답자

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패턴과 이용

시간을 질의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고자한다. 제안된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직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활동을 할 때의 

인터넷 실제 이용시간과 예상 이용시간의 차이인 

내성정도를 이용하여[3], K-척도 및 S-척도의 사

용자군 진단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에 K-척도와 

S-척도 진단 시에는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중독

자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빈도분

석과 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K-척도 및 S-척도의 사용자군 진단결과와 제안

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중독진단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과

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정보 이용

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

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며, 지나친 인터넷 접

속으로 인하여 정보이용자가 내성, 의존성, 금단

증상 등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상태를 

의미한다[4].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5

세～49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률은 

7.7%로 전년대비 중독률에 비해 0.3% 감소하였으

나, 실태조사 대상의 연령 확대로 인해 중독자 수

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터넷 중

독군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의 비율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1.7%로 나타

나 최근 5년내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인 

인터넷 중독률은 6.8%로, 성인 고위험군은 전년 

0.7% 대비하여 2배 증가한 1.4%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아동 인터넷 중독률은 저연령층의 인터

넷 이용률 증가추세로 인하여 7.9%로 나타났다

[2].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가

정과 조직과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중독진단 기준은 Goldberg와 

Young이 제시하였던 기준들을 토대로 한국정보

화진흥원에서 국내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대상

에 알맞게 수정하여 개발된 인터넷 중독 자가진

단 프로그램(K-척도)를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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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개발된 K-척도는 청소년용 40문항, 

성인용 20문항이었지만, 2011년에는 유아동용(관

찰자용), 청소년용, 성인용 각 15문항으로 수정되

어 1요인 일상생활장애와 2요인 가상세계지향, 3

요인 금단, 4요인 내성에 대한 인터넷 중독 증상

의 행동패턴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정된 15문항의 K-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

렇다’는 4점으로 설문응답값의 합계를 구한다. 단 

9, 10, 13, 14번 문항은 역채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그렇지 않다’는 3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1점으로 부여한다. 또한 K-척도 

사용자군 분류는 총점의 특정값 또는 각 하위요

인별 특정값으로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며 인터넷 

중독은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을 의미한다[2].

<그림 1> 성인용 K-척도 진단방법

<그림 1>은 K-척도 진단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각 사용자군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집중

치료를 요망하는 고위험 사용자군은 인터넷 사용 

시 금단과 내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이다. 반면 잠재적 위험 사용

자군은 상담을 요망하는 사용자군으로 인터넷 사

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 경험을 가지며 인터넷의 사용조절력

이 감소하여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저하를 가진 

사용자이다.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을 자신의 이

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용자이므로 자기관리 

및 중독예방을 요구된다[2]. 하지만 K-척도는 인

터넷 중독증상의 행동패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

문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고의적인 거짓으

로 인한 오차, 전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향상, 컴

퓨터 관련 직무 종사자들의 인터넷 중독진단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숨겨진 인터넷 중독자가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5].

김희재 등은 K-척도의 4가지 요인 중 인터넷 

중독 진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터넷

을 한 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무로서 이용한 인터넷 활동은 내

성이 생겼다하더라도 인터넷 중독이라 할 수 없

지만 사용자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인터넷 활

동을 오랜 시간 이용해서 내성이 생긴 경우는 중

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5][6].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Bayraktar 등은 정보검색보다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중독에 

깊은 관계가 있으며[7], Chou 등은 채팅과 게임이 

인터넷 사용을 방해한다고 지적하였다[8]. 또한 

Gencer 등은 청소년이 정보검색과 학교관련 업무

는 인터넷 중독과 관계는 없지만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과 게임 활동을 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9]. 

엔터테인먼트는 본 연구의 인터넷 사이트 분류 

중 영화/음악/동영상과 관련이 있으며 커뮤니케이

션은 채팅/메신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김희재 등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학생의 직무와 

관련있는 인터넷 활동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

터넷 활동을 분류하였다. 대학생들의 컴퓨터 이용

패턴을 통하여 대학생의 직무인 학업 및 자기계

발과 관련된 인터넷 활동을 하는지 혹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활동을 하는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진단을 하였다. 또한 내성정도를 계산

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연구를 통해 K-척

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숨은 중독자를 찾을 수 

있었다[3][6].

2.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은 유용한 모바일 장치이지만 중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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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정도의 극단적인 사용을 하면 개인과 생활에 

지장을 주며 부부불화, 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 문

제로 이어질 수 있다[10]. 또한 Lapointe 등과 

Murali 등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부

적응과 공격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인 결함도 가져온다고 하였

다[11][12].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인 S-척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용 

및 성인용 모두 각 1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성인용 S-척도의 문항 중 4, 10, 15번은 역문항이

다. K-척도의 역문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응

답값의 합계를 구한 뒤 총점의 특정값 또는 각 

하위요인별 특정값으로 S-척도의 사용자군은 분

류된다[2].

<그림 2>는 S-척도의 진단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2> 성인용 S-척도 결과 산출방법

  

각 사용자군에 따른 주요 특성은 인터넷 중독

과 동일하며 스마트폰 중독자는 인터넷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

자군을 의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발표에 의하면, 만

10세～49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표준화된 S-척

도를 실시한 결과,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은 8.4%

로 나타났다. 이 중 고위험자는 1.2%로 나타났는

데 연령별로는 성인 중독률 7.9%보다 청소년 중

독률이 11.4%로, 청소년의 중독이 성인의 중독보

다3.5% 더 높게 나타났으며, 8.2%의 남성 중독률

에 비해 여성 중독률은 0.4% 더 높은 8.6%이라고 

하였다[2].

인터넷 중독률을 보면 여성은 6.3%, 남성은 

8.9%로 남성이 많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여성이 

많다. 이것을 통해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기기

의 선호도와 접속 횟수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성

인남성보다는 성인여성이 스마트폰 사용을 선호

하고,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을 선호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자의 25%가 스마트폰 중독이며 특

히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의 절반가량(43.8%)이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가지는 것은[2],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신속하고 편한 인터넷 접

속에 따른 중독 위험성과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

폰 중독의 교차중독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K-척도와 S-척도가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

위요인들과 중독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대학생의 직무와 관련

있는 인터넷 활동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활동을 하는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진단을 하

였다. 또한 내성정도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연구를 통해 S-척도에서는 발견되지 않

은 숨은 중독자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인터

넷 활동의 내성정도는 그 값이 있거나 크더라도 

중독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무가 아닌 인터넷 활

동의 내성정도에 대해서만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된 중독진단 방법

3.1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 패턴정보 수집

스마트폰 비이용자의 인터넷 중독률은 6.8%이

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률은 9.1%이

다. 인터넷 중독자 및 일반 사용자 모두 채팅 및 

메신저의 이용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

용하며 스마트폰의 주 이용목적 역시 채팅 및 메

신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의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41.3%가 온라인 게임이며, 

일반 사용자는 뉴스검색이 43.0%로 일반 사용자

는 주로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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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획득을 위한 뉴스검색 등 인터넷을 순기

능으로 이용하면 인터넷 중독일 가능성은 적지만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을 역기능으로 이용하면 

인터넷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은 인

터넷 역기능으로, 직무와 관련있는 인터넷 활동은 

순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70명에게 제안된 중독진단을 위해 개발된 개인

정보 및 인터넷 이용패턴 정보를 묻는 문항 25개

와 K-척도 및 S-척도진단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중독 진단을 위해 설계된 사용자 정

보와 인터넷 이용정보로 설문문항의 내용을 보여

준다. 

문항종류 설문문항 내용

K-척도

S-척도

한국형 성인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15문항)

한국형 성인 스마트폰 중독자가 진단(15문항)

기본정보 성별, 나이, 소속단과대학

개발된 

인터넷 

이용정보

문항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시간과 직

무관련 주접속 사이트, 직무무관접속 사이트, 주된 

인터넷 활동, 예상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및 실제 인

터넷 평균 사용시간 등

<표 1> 수집된 사용자 정보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Cronbach’s 가 0.8～0.9이상

이면 바람직하며 0.6～0.7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며 

0.6이하이면 내적일관성이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13]. 본 연구의 설문문항들에 대한 내적일

관성을 분석한 결과, K-척도의 Cronbach’s 계수

는 0.871, S-척도는 0.920, 개발된 인터넷 이용정

보 관련 문항의 Cronbach’s 계수는 0.786으로 

나타나,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조사 대상 170명에 대한 K-척도와 S-척도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먼저 K-척도의 일반사용자는 142명,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은 24명, 고위험 사용자군은 4명이지

만, S-척도의 일반사용자는 131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31명, 고위험 사용자군은 8명이다. 이

로써 인터넷 중독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

위험 사용자군을 더한 28명(16.46%)인 반면 스마

트폰 중독은 39명(22.94%)으로 나타나, 대학생 

170명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보

다 스마트폰 중독의 빈도가 11명(6.48%)이 더 많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척도의 고위험 사용

군이자 S-척도의 고위험 사용자군 1명은 심각한 

고위험중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S-척도

전체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고위험

사용자

군

K

척

도

일반

사용자

군

빈도 113 23 6 142

행비율 79.58% 16.20% 4.23% 100%

열비율 86.26% 74.19% 75.00% 83.53%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빈도 16 7 1 24

행비율 66.67% 29.17% 4.17% 100%

열비율 12.21% 22.58% 12.50% 14.12%

고위험

사용자

군

빈도 2 1 1 4

행비율 50.00% 25.00% 25.00% 100%

열비율 1.53% 3.23% 12.50% 2.35%

전체

빈도 131 31 8 170

행비율 77.06% 18.24% 4.71% 100%

열비율 100% 100% 100% 100%

<표 2> K-척도와 S-척도의 교차분석 결과

K-척도와 S-척도의 진단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되거나 숨겨진 중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여 접속기기 즉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따른 대

학생들의 직무가 아닌 인터넷 활동의 내성정도를 

이용하여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K-척도 및 S-

척도의 진단결과와 제안된 방법 즉 컴퓨터 및 스

마트폰을 이용한 대학생의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에 대한 내성정도를 이용한 중독진단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숨겨진 중독자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활

동과 내성정도

먼저 주된 인터넷 접속기기를 알아보고자 사용

자 성별에 따른 주된 인터넷 접속기기의 빈도와 

비율을 알아보았다. 

<표 3>은 전체 170명 중 108명(63.53%)의 남학

생들은 스마트폰 이용(48.15%)보다 컴퓨터로 인터



6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7권 제3호(2014.5)

넷에 접속(50.93%)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그 차

이는 3명(2.2%)이다. 하지만 전체 170명 중 62명

(36.47%)의 여학생들은 컴퓨터 이용(24.19%)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74.19%)하는 것을 선

호하였으며 그 비율은 3배 이상이다. 

인터넷접속

성별           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합계

남
52

48.15%

55

50.93%

1

0.93%

108

100%

여
46

74.19%

15

24.19%

1

1.61%

62

100%

합계
98

57.65%

70

41.18%

2

1.18%

170

100%

<표 3> 성별에 따른 접속기기의 선호도  

또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기기의 비율은 

컴퓨터가 41.18%이고 스마트폰은 57.65%이며 컴

퓨터와 스마트폰을 제외한 기타 인터넷 접속기기

는 1.18%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체 인터넷 접

속비율은 57.65%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컴퓨

터를 이용한 전체 인터넷 접속비율보다 16.47%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속기기

인터넷 주활동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만화 43(25.29%) 24(14.12%)

금융/주식투자 0(0%) 0(0%)

동호회/카페 8(4.71%) 6(3.53%)

미니홈피/블로그 15(8.82%) 13(7.65%)

사이버 도박 1(0.59%) 1(0.59%)

성인물(야동) 0(0%) 0(0%)

영화/음악/동영상 33(19.41%) 16(9.41%)

온라인 강좌수강 2(1.18%) 0(0%)

온라인 쇼핑 21(12.35%) 7(4.12%)

이메일 3(1.76%) 1(0.59%)

인터넷 뉴스 17(10.00%) 18(10.59%)

지식정보검색 16(9.41%) 14(8.24%)

채팅/메신저 8(4.71%) 69(40.59%)

취업 0(0%) 0(0%)

학교홈페이지 3(1.76%) 0(0%)

기타 0(0%) 1(0.59)

합계 170(100%) 170(100%)

<표 4>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주활동

 

<표 4>는 접속기기에 따른 인터넷 주활동 사

이트 분류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주활동은 게임/만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로는 영화/음악/동영상

작업을 위해, 세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순서이다. 

반면 스마트폰은 채팅/메신저, 게임/만화 다음으

로 인터넷 뉴스 순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기 위해 

접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속기기에 

따라서 인터넷 활동이 다른 이유는 오랜 시간의 

인터넷 접속을 요하는 활동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인터넷 활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패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각 접속기기에 따른 직무와 관련있

는 활동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활동에 

대해 빈도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접속기기
직무관련 

유무
인터넷 활동

컴퓨터 스마트폰

직무

관련

직무

무관

직무

관련

직무

무관

게임/만화 13(7.65%) 52(30.59%) 8(4.71%) 32(18.82%)

금융/주식투자 1(0.59%) 0(0%) 5(2.94%) 0(0%)

동호회/카페 7(4.12%) 8(4.71%) 13(7.65%) 11(6.47%)

미니홈피/블로그 15(8.82%) 16(9.41%) 0(0%) 14(8.24%)

사이버 도박 0(0%) 1(0.59%) 0(0%) 2(1.18%)

성인물(야동) 0(0%) 0(0%) 0(0%) 0(0%)

영화/음악/동영상 13(7.65%) 33(19.41%) 7(4.12%) 18(10.59%)

온라인강좌수강 16(9.41%) 1(0.59%) 3(1.76%) 0(0%)

온라인 쇼핑 10(5.88%) 24(14.12%) 6(3.53%) 9(5.29%)

이메일 3(1.76%) 1(0.59%) 2(1.18%) 1(0.59%)

인터넷 뉴스 10(5.88%) 14(8.24%) 15(8.82%) 22(12.94%)

지식정보검색 55(32.35%) 13(7.65%) 71(41.76%) 11(6.47%)

채팅/메신저 4(2.35%) 4(2.35%) 24(14.12%) 47(27.65%)

취업 2(1.18%) 2(1.18%) 1(0.59%) 3(1.76%)

학교홈페이지 19(11.18%) 0(0%) 15(8.82%) 0(0%)

기타 2(1.18%) 1(0.59%) 0(0%) 0(0%)

합계 170(100%) 170(100%) 170(100%) 170(100%)

<표 5>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직무관련 및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

각 인터넷 활동분류에서 빈도(또는 비율)의 값

으로 직무관련 또는 직무무관의 인터넷 활동을 

구분하면, 게임/만화는 접속기기와 상관없이 직무

무관인 인터넷 활동이 되고, 동호회/카페는 컴퓨

터를 이용하면 직무무관인 인터넷 활동이 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직무관련인 인터넷 활동이 

된다. 또한 미니홈피/블로그는 접속기기에 관계없

이 직무무관인 인터넷 활동인 된다. 

이렇게 각 인터넷 활동을 직무관련과 직무무관

으로 분류를 한 다음, 분류된 값들 중 그 상위 빈

도(비율)을 이용하여 직무관련 또는 직무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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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활동 3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를 이용한 직무와 관련된 주된 인터넷 

활동 3개는 지식정보검색, 학교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수강이며,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 3개는 

게임/만화, 영화/음악/동영상, 온라인 쇼핑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주활동들을 

표시한 <표 4>의 게임/만화, 영화/음악/동영상, 

온라인 쇼핑 활동은 학생의 직무인 학업과 자기

계발과는 무관한 인터넷 활동임을 <표 5>를 통

해서 알 수 있었으며, 수집된 170명 중 게임/만화, 

영화/음악/동영상, 온라인 쇼핑 활동을 하는 97명

은 인터넷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이라는 의미를 직무와 무관

한 인터넷 활동을 오랜 시간 내성을 갖고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실제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에

서 예상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의 차이를 이용한 

내성정도의 값에 따라 중독의 정도를 부여한 연

구에 의해[3],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평균 사용시간에 대한 내성정도의 차이

를 고려하여 30분 이내는 30분으로, 60분 이내는 

60분으로, 120분 이내는 120분으로, 180분 이내는 

180분으로, 180분 초과는 240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내성정도의 최소값은 –210분이며, 최대값

은 210분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의 인터넷 

예상 평균사용시간이 240분, 실제 평균 사용시간

이 30분이면 내성정도는 –210분(=실제 사용시간 

30분–예상 사용시간 240분)이 되며, 예상 평균 

사용시간이 60분이지만 내성으로 인해 실제 인터

넷 평균 사용시간이 240분이라면 이 사용자의 내

성정도는 180분(=실제 사용시간 240분–예상 사

용시간 60분)으로 계산된다.

내성정도의 값이 음수이면 인터넷 중독이라 할 

수 없지만, 값이 양수이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성정도의 값이 클수록 내성 즉 중독

이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림 3>은 게임/만화 43명, 영화/음악/동영상 

33명, 온라인 쇼핑 21명의 직무와 무관하게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주활동을 하는 사용자 97

명의 내성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97명 중 0분 이

하의 내성정도 값을 갖는 58명을 제외한 39명의 

내성정도는 양수의 값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직

무와 무관한 인터넷 실제 평균 사용시간의 값이 

예상 평균 이용시간의 값보다 크다.

<그림 3>컴퓨터를 이용한 직무무관 인터넷 
활동의 내성정도

 

이것은 97명 중 39명(40.21%)은 학생의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에 내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시간지각 왜곡현상이 있음을 말해준다. 39명 중 

60분의 내성정도를 가진 사용자는 30명이며, 120

분의 내성정도를 가지는 사용자는 6명이다.

다음 <표 6>은 K-척도 진단결과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주활동을 하는 

97명의 내성정도를 빈도와 비율을 이용하여 비교

한 것이다.

내성정도

K-척도결과
0분 30분 60분 120분 전체

일반 사용자군
51

61.45%

3

3.6%

23

27.7%

6

7.2%

83

10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5

45.5%

0

0.0%

6

54.5%

0

0.0%

11

100%

고위험

사용자군

2

66.7%

0

0.0%

1

33.3%

0

0.0%

3

100%

전체
58

59.79%

3

3.1%

30

30.9%

6

6.2%

97

100%

<표 6> K-척도와 컴퓨터를 이용한 직무무관 
인터넷 활동의 내성정도 비교

내성정도가 0분이하인 51명은 컴퓨터의 사용에 

내성이 없는 사용자로 판단되며 K-척도 진단 시

의 사용자 분류 중 일반 사용자에 대응된다 할 

수 있다. 비록 K-척도 진단에서는 일반 사용자군

이지만 내성정도가 0분 초과 60분 이하인 26명은 

K-척도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대응되어야 하

며, 60분 초과 120분 이하인 6명은 K-척도의 고

위험 사용자군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K-척도의 중독자에 포함되는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대응하는 내성

정도가 0분을 초과하는 총 39명은 심각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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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이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척도 진단 시에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한 인터넷 중

독자는 170명 중 28명이였으나, 컴퓨터를 이용하

여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주활동인 게임/만화, 영

화/음악/동영상,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용자 97명 

중 내성정도가 0분을 초과하는 인터넷 역기능 이

용자는 39명이였다. 이렇게 제안된 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인터넷 역기능 사용자뿐만 아니라 K-척도 

진단 시, 일반 사용자에 숨겨진 인터넷 중독자 32

명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표 5>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

무와 관련된 인터넷 활동 3개는 지식정보검색, 채

팅/메신저, 인터넷뉴스 및 학교홈페이지와 관련된 

활동이며,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 3개는 채팅

/메신저, 게임/만화, 인터넷뉴스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4>를 통해 채팅/메신저, 게임/

만화, 인터넷 뉴스 활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의 주된 인터넷 활동이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활동 역시 순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

닌 직무와 관련없는 역기능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무와 무관한 인터

넷 활동에 대한 내성정도를 구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메신저, 게임/만화, 인터넷뉴스의 

실제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에서 예상 인터넷 평

균 이용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림 4>는 직무와 무관하게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인터넷 주활동을 하는 69명의 채팅/메신저, 

24명의 게임/만화, 18명의 인터넷 뉴스 활동을 하

는 111명의 내성정도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을 하는 111명의 학

생 중 내성정도 값이 0분 이하인 84명을 제외한 

27명(24.32%)의 내성정도는 양수의 값으로서,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실제 

평균 사용시간이 예상 평균 사용시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를 통해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활동

에 내성정도가 60분 이하인 사용자는 23명, 120분

이하는 3명, 180분의 내성정도를 갖는 사용자는 1

명으로 이들은 시간지각 왜곡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무무관 인터넷 
활동의 내성정도

다음 <표 7>은 S-척도 진단결과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하게 인터넷 주활동을 하는 

111명의 내성정도를 빈도와 비율을 이용하여 비

교하였다.

  내성
    정도
S-척도
결과

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전체

일반 

사용자군

71

83.53%

6

7.1%

6

7.1%

1

1.2%

0

0.0%

1

1.2%

85

10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0

50.0%

2

10.0%

7

35.0%

0

0.0%

1

5.0%

0

0.0%

20

100%

고위험

사용자군

3

50.0%

0

0.0%

2

33.3%

0

0.0%

1

16.7%

0

0.0%

6

100%

전체
84

75.68%

8

7.2%

15

13.5%

1

0.9%

2

1.8%

1

0.9%

111

100%

<표 7> S-척도와 스마트폰 이용한 직무무관 
인터넷 활동의 내성정도 비교 

비록 S-척도 진단결과에는 일반 사용자였지만 

일반 사용자군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0분 초과 60

분 이하의 내성정도를 갖는 12명과 60분 초과 

120분 이하의 사용자 1명과 180분의 사용자 1명 

총 14명은 숨겨진 스마트폰 중독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S-척도의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중 내성정도

가 120분인 1명은 S-척도의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며, S-척도의 고위험 사용자군 

중 내성정도가 120분인 1명은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자임이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S-척도 진단 시에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한 스마트폰 

중독자는 170명 중 39명이였으나,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터넷 주활동인 채팅/메신

저, 게임/만화, 인터넷 뉴스 활동을 하는 사용자 

111명 중 내성정도가 0분을 초과하는 스마트폰의 

역기능 이용자 27명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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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역기능 

이용자뿐만 아니라 S-척도 진단 시 일반 사용자

에 숨겨진 스마트폰 중독자 14명을 찾을 수 있었

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된 연구는 일반적인 설문문항인 K-척도와 

S-척도와 달리,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진단하였다. 

먼저 대구와 경북 인근에 거주한 대학생 중 

170명 대상으로, K-척도와 S-척도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하지만 K-척도와 S-척도로는 거짓응답

을 한 숨겨진 인터넷 중독자 및 스마트폰 중독자

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제안된 컴퓨터와 스

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주활동과 직무 무관한 인

터넷 활동의 내성정도를 이용하여 인터넷 역기능 

이용자이자 숨겨진 인터넷 중독자 및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

터넷 이용패턴을 통해 오랜 시간의 인터넷 접속

을 요하는 활동은 컴퓨터를,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인터넷 활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연구는 지역과 실험 대상 및 접속기기

에 따른 인터넷 활동의 빈도(비율)의 값을 이용하

여 비교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활동을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중독으로 인해 가정, 사회, 조직, 국가의 엄

청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인터넷 역기능을 컴

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접속기기를 통해 서로 비

교하여 수행한 연구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는 실험 대상을 보강하고, 다양한 인터넷 

활동 분류와 각 척도의 사용자군 분류 및 인터넷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분석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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